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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발행시장 동향 

2024년 7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장은 전월 대비 13.5% 감소한 19.98조원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정기예금 유동화가 증가

하면서 CDO 발행은 전월 대비 5.6% 증가한데 반해, PF Loan 유동화가 차환발행 물량 감소에 따라 전월 대비 42.4%로 크게 

줄어든 동시에 매출채권 유동화 등 기타 유동화의 발행도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주춤한 모습이다. 연간 누

적(1~7월)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30.80조원이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추이 

월별 발행실적 추이  연간 누적 발행실적 

 

 

 
주1) 국내 신용평가회사 4개사가 본평가로 공시한 건 기준                                                                                          자료: 한신평 집계 

2) ABL 및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건은 제외, 본평가를 통해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포함 

3) 당사가 반기마다 작성하는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분석리포트와는 집계기준이 달라서 발행금액에 차이가 발생 
 
 
 

◼ 유동화증권 발행금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2024년 7월 국채금리가 급락

하였고, 그 여파로 ABSTB 발행금리는 동반 하락하였다. 시장금리 하락세에 힘입어 A2급 PF ABSTB 발행금리 역시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6%를 하회하였다. 다만, 8월 들어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리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

은 금융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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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ABSTB 매출금리 추이 

A1 ABSTB  A2급 ABSTB 

 

 

 

주1) 87일 이상 ABSTB 매출금리를 발행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2) 일반 ABSTB는 PF ABSTB 제외한 나머지 ABSTB 기준 

3) A2급은 A2+, A2, A2- ABSTB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유동화자산별 상세현황 

⚫ CDO 

-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한 11.77조원 발행 

- 정기예금 유동화는 전월 대비 29.4%, 전년 동월 대비 56.6% 증가한 8.20조원 발행 

- 당좌수표 유동화 총 9,665억원 발행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SK텔레콤 등) 

 

⚫ PF Loan 유동화 

- 전월 대비 42.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한 3.57조원 발행 

- 신용보강 주체별 발행금액: 건설사 1.77조원, 금융기관 1.61조원, 기타 0.19조원 

✓ 건설사: 현대건설 5,902억원, HDC현대산업개발 3,560억원, SK에코플랜트 2,150억원 등 

✓ 금융기관: 한국투자증권 3,540억원, KB증권 2,200억원, 키움증권 1,765억원 등 

- 본PF: 의정부 나리벡시티 공동주택 개발사업(시공사: 롯데건설), 마포합정 복합건물 프로젝트(시공사: 에이치엘디

앤아이한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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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유동화 

- 전월 대비 1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2.4% 증가한 2.83조원 발행 

- 구매전용카드대금 유동화는 전월 대비 3.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1.3% 증가한 2.45조원 발행 

✓ 법인회원별: LG디스플레이 3,295억원, 한화솔루션 2,004억원, SK에너지 1,963억원 등 

- 단말기 할부대금 유동화: LGU+ 1,885억원, SKT 1,580억원 

 

⚫ RMBS 

- KHFC-RMBS 1.54조원 발행  

 

⚫ 소매채권 

- 오토론 유동화 2,786억원 발행 (현대커머셜)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전월) 

2024년 7월 

(당월) 

2023년 7월 

(전년 동월) 
MoM YoY 

2024년 7월 

(연간 누적) 

2023년 7월 

(연간 누적) 
YoY 

CDO 8.91 10.96 11.14 11.77 8.51 5.6% 38.3% 67.06 54.52 23.0% 

PF Loan 5.04 3.67 6.20 3.57 3.24 -42.4% 10.0% 32.59 35.29 -7.7% 

매출채권 2.43 2.51 3.22 2.83 1.98 -12.1% 42.4% 18.26 17.80 2.6% 

RMBS 1.85 1.45 2.20 1.54 3.04 -30.1% -49.4% 11.65 19.12 -39.1% 

소매채권 0.08 0.00 0.32 0.28 0.00 -12.8% - 1.00 1.87 -46.3% 

기타 0.00 0.00 0.03 0.00 0.00 -100.0% - 0.24 0.04 507.6% 

합계 18.31 18.58 23.11 19.98 16.78 -13.5% 19.1% 130.80 128.64 1.7% 

주1) 국내 신용평가회사 4개사가 본평가로 공시한 건 기준                                                                          자료: 한신평 집계 

2) ABL 및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건은 제외, 본평가를 통해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포함 

3) 당사가 반기마다 작성하는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분석리포트와는 집계기준이 달라서 발행금액에 차이가 발생 

4) RMBS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와 함께 분류 

5) 소매채권 유동화에는 오토론, 소매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유동화 등 포함 

6) 기타에는 NPL, 일반리스채권 유동화 등 포함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12월말 2024년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CDO 119.69 122.56 123.97 113.75 112.29 113.81 111.27 112.51 

(정기예금) 52.65 55.99 55.24 44.11 42.69 44.78 41.29 42.77 

(기타CDO) 67.04 66.57 68.73 69.64 69.60 69.03 69.99 69.74 

PF Loan 42.36 40.96 41.21 39.96 39.10 39.27 39.70 39.74 

매출채권 21.92 22.02 20.67 22.97 22.92 23.50 24.67 24.70 

RMBS 156.10 156.19 156.87 157.60 157.42 157.14 157.56 157.43 

기타 2.90 1.57 1.21 1.23 1.18 1.63 1.70 1.34 

합계 342.97 343.30 343.93 335.51 332.90 335.35 334.90 335.73 

주1) 자산분류는 SEIBro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2) 정기예금, 대출채권, 회사채, 주식, 신용파생, 하이브리드증권, 수익증권 유동화는 CDO로 재분류 

3) 오토론 유동화는 매출채권 유동화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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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

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

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

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

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

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

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센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센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

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재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